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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갤러리 장 미셸 오토니엘 

유리구슬 엮은 연꽃으로 한국미 표현 
 

 

봄을 재촉하듯 꽃을 테마로 한 전시가 줄을 잇고 있다. 프랑스 조각가 장 미셀 오토니엘의 ‘검은 연꽃’ 전에 나온 대표작 ‘검은 연

꽃’(사진=국제갤러리).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어느덧 봄이 올 채비를 하고 있다. 귓가를 스치는 바람은 여전히 차갑지만 그래도 기어이 봄

은 오고 꽃은 핀다. 미술관과 화랑가에도 봄맞이하듯 꽃전시가 열리거나 예정돼 있다. 꽃봉오리가 맺히고 만개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조금 지루해졌다면 전시장 꽃나들이를 가보는 건 어떨까. 구슬조각으로 연꽃을 표현한 프랑스 조각가

의 전시부터 꽃과 돌을 어울려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 회화전, 여기에 프랑스 유명 일러스트작가의 꽃을 소재로 한 

경쾌한 전시 등 봄맞이가 풍성하다.   

◇이처럼 독특한 연꽃이 있을까   

프랑스 조각가 장 미셸 오토니엘의 독특한 ‘꽃’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서울 종로구 소격동 국제갤러리다. 5년 만에 한

국에서 전시를 여는 오토니엘은 꽃을 주제로 유리조각, 설치작품, 회화 등 신작 10점을 내보인다. 작가는 검정·파랑·

보라 등 ‘유별난’ 색을 가진 다양한 크기의 구슬을 연결해 꽃의 숨은 의미와 상징을 매력적으로 표현했다. 작가에게 

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매개체다.   

대표작은 전시제목이기도 한 ‘검은 연꽃’. 작가는 연꽃이 영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특히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연꽃이라는 생각했다. 하지만 화사한 색깔이 아니다. 검정이다. 반어적인 의미로 검정색을 

사용했는데 이는 연꽃의 중의성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기도 하다. 프랑스 낭만주의 시인 보들레르와 랭보의 시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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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감을 얻었다.  

그동안 해온 구슬조각의 연장선에 있는 조각이지만 재료는 유리 대신 산화처리한 알루미늄을 썼다. 덕분에 한층 무

게감이 느껴진다. 작가가 처음 선보이는 회화도 볼 수 있다. 금박을 입힌 캔버스 위에 먹을 연상시키는 석판화 잉크

로 여러 겹 채색해 동양의 미를 한껏 살렸다.  

작가는 지난해 베르사이유 궁전의 정원분수 작업에 참여해 조각작품 ‘아름다운 춤’을 영구적으로 설치했다. 파리의 

퐁피두 센터, 미국 뉴욕현대미술관(모마) 등도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전시는 3월 27일까지다. 02-3210-9885. 

 

 

 

 

 

 

 

 

 

 

 

 

 

 

 

 

 

 

 

 

 

 

 

URL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I41&newsid=01282486612551176&DCD=A404&O

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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